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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온열질환을 주의하세요!

 -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,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

 주요증상: 고열, 피부는 축축(땀이 많이 남)하거나 건조(뜨거움), 빠른 맥박과 

호흡, 두통, 피로감과 근육경련.  

❤시원한 여름 되세요❤       

 





★ 무더울 땐 이런 분들 더 조심하세요!!

* 폭염! 이렇게 대비하세요.

※ 긴급상황 및 도움이 필요할 때?

∘ 건강상담과 복지생활 지원요청 ☎ 129 (보건복지콜센터)

∘ 구조∙구급 등 긴금상황 ☎ 119구급대 (안전신고센터)



「뇌졸중」환자의 5명 중 4명은 60세 이상

주요내용 
 ▶ 60세 이상 연령대, 전체 진료인원의 77.8% 차지

 ▶ 전체 진료비 지출의 77.4%는 입원 진료비

  - 입원 1조 3,037억 원(77.4%) > 약국 2,941억 원(17.5%) > 외래 869억 원(5.2%) 순

▶ 허혈성 뇌졸중<뇌경색> 진료인원이 출혈성 뇌졸중<뇌출혈> 진료인원보다 

5.1배 많아

1. ‘뇌경색’진료인원, ‘뇌출혈’ 보다 5배 이상 많아

 뇌졸중은 혈관 막힘으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

되는 뇌경색(허혈성 뇌졸중)과 뇌혈관이 터짐으로써 뇌 안에 피가 고여 그 부분

의 뇌가 손상당한 뇌출혈(출혈성 뇌졸중)으로 나뉘는데,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

53만 8천 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은 44만 1천 명이고, 뇌출혈 진료인원은 8만 

6천 명으로 뇌경색 진료인원이 뇌출혈 진료인원보다 5.1배 많았다.

2.‘뇌졸중’환자 5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층

  2015년 기준으로‘뇌졸중’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

았을 때, 고연령층(70대, 60대, 80세 이상 순) 일수록 진료인원 수가 많았

으며, 이 연령구간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77.8%를 차지하여 뇌졸중 환자의 5

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.

 ❍ 뇌졸중의 원인 및 증상

 - 뇌졸중(뇌혈관질환)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

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.

 - 원인 :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과 조절이 가능한 원

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으로는 나이, 인종, 유전적 요인 등이 있고,

조절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고혈압, 당뇨병,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과 

비만, 고지혈증, 흡연, 과음, 운동부족, 수면무호흡증, 경동맥 협착 등

이 있다.



 - 증상 :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시각의 일시적 상실, 편마비, 구

음장애, 어지러움, 언어장애,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장애, 두통, 복시,

삼킴장애, 감각이상 등이 있다.

   

 ❍ 치료 및 관리

 - 일단 뇌졸중 같은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의 

응급실로 가야한다.

❍ 예방법




